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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변호사민

서원법률사무소의 민서원 대표변호사는 네이

버, 삼성전자 등 사기업 근무 경험뿐 아니라 

법무부, 국민권익위원회, 국제기구 등 공직에

서 쌓아온 풍부한 법무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

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들의 편에서 최적

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피플투데이

는 민서원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

을 가졌다. 

Q. 피플투데이 독자들을 위해 민서원 변호

사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. 

A. 안녕하세요. 마포구에서 법률사무소를 

운영하고 있는 민서원 변호사입니다. 법률사

무소 운영 전에는 네이버, 삼성전자에서 근무

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, 법무부, 유니세프 한

국위원회에서도 근무한 바 있습니다. 남들이 

봤을 때 좋은 곳을 왜 그만두었는지 궁금하실 

것 같기도 한데 요새 말하는 ‘퇴사선배’로 봐

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(웃음). 다양한 분야

에 대한 호기심이 많기도 했고 커리어 초반에 

10년 정도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큰 조직에

서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요. 경력

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스스로 결정권을 가

지고 사업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 법률사무

소를 열게 되었고 이제 3년 정도 되었습니다. 

Interview법조인 인터뷰

폭 넓은 법무경험, 국제적인 시야를 갖춘 

법률전문가를 만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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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으신

가요? 

A. 고등학생 때 EBS 장학퀴즈 프로그램에

서 운이 좋게 우승자 해외연수를 이집트로 다

녀왔는데 그때 처음 외국인과 생존 영어로 대

화를 했던 것이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기억으

로 남았습니다. 이를 계기로 외국어에 관심이 

생겨 문과로 진학은 했는데 어학계열은 외국

에 살다 온 친구들도 많으니 경쟁이 어려울 것 

같고 취업까지 고려했을 때 상경계가 유리할 

것 같다는 판단으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에 

입학하였습니다. 어떤 만화에서 미국에서는 

법학전공이 학부에는 없고 학부는 경제학 같

은 기초학문을 하고 로스쿨에 진학한다는 걸 

본 적이 있어 “나도 상경계 베이스가 있으니 

기업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.”라는 

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만화를 보고 진로를 

생각하다니 거창한 계기는 아니어서 실망하

셨나요?(웃음) 지나고 보니 인생에 있어 중대

한 결정은 의외로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도 많

은 것 같긴 합니다. 

Q. 다양한 곳에서 커리어를 쌓으신 것 같은

데 가장 기억에 남는 직장이나 업무가 있으

실까요? 

A. 사기업에서 공직으로 방향을 바꾼 적이 

있었는데요.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2014년 무

렵 무언가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컸었

습니다. 어학실력으로 뭔가 더 글로벌한 일을 

하고 싶기도 했고요. 그러던 중 기회가 닿아서 

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소재한 포괄적핵실험금

지조약기구(CTBTO)에서 법무인턴으로 근무

하게 되었습니다. 어느 지역에서 핵실험을 하

고 있는지 탐지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과 

이러한 업무를 하는 곳이 있다는 것도 새로웠

고 법무 관련해서도 국제계약도 많이 검토할 

수 있었고 국제노동기구(ILO) 사건에도 관여

할 기회가 있었던 점도 매우 감사한 일이었습

니다.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하던데 

출근할 때 UN건물 앞에 태극기를 보며 국가

에 대한 자부심과 공익을 위해 일하는 뿌듯함

이라는 것을 경험해보니 공직에서 일하고 싶

은 마음이 커지더라고요. 그 후 정규공무원으

로 세종, 과천에서 근무하였고 지금도 법률사

무소를 운영하면서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

으로 활동하는 등 공공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

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

Q. 현재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요. 

A. 사무실이 위치한 곳이 홍대 근처다 보니 

엔터테인먼트사 경영진, 가수나 작가 등 예술

문화업계 종사자 분들, 젊은 소상공인 분들이 

많이 찾아주시고 있고요. 문화예술분야에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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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이 많아서 마포문화재단에서 비상임이사로

도 활동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취미 삼아 아

트컬렉팅을 시작하였습니다. 10월 말에는 뮤

지션을 대상으로 한 음원계약과 공연계약이

라는 주제로 강의요청이 있어 준비 중입니다. 

문화예술 분야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

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편

입니다. 

 

Q.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법률 

분야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.

A. 실생활 계약의 중요성에 대해 한 말씀드

리고 싶은데요. 누구나 주거를 위해서 임대차 

계약을 체결하지만 전 재산에 버금가는 금액

이 오고가는 중대한 계약임에도 막상 분쟁이 

생겨야 계약서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하

거든요. 계약시 유의사항을 체크하는 것과 특

약사항 작성 등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

계약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

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. 조금이

라도 애매하거나 고민되는 점이 있으면 가까

운 법률사무소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

같습니다. 

Q. 민서원 변호사님,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

궁금합니다.

A. “변호사 경력 10년 이후부터가 중요하

다.”라는 말을 학생 때 들은 적이 있는데 우선 

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매진할 생각이고 앞으로

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공공분야, 문화예술 

분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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